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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근대계몽기 소설 연구 쟁점 한가운데에 놓인 작가 중 하나가 신채호다. 신채호의 문학적 면모를 부각하며 고전문학과 근대문학의 사이, 혹은 담론의 충돌이 거센 근대계몽기에 문학가 ‘신채호’를 배치하려는 시도들이 선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신채호의 글쓰기가 “근대문학과 근대문학이 아닌 것, 문학과 문학이 아닌 것 사이”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이를 문학사에 포괄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곤 한다. 지금-여기에서 문학자로서 ‘신채호’를 호명하고, 문학사적 연속성 안에 ‘신채호’를 위치하는 작업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그의 소설이 지닌 문학적 성과와 그 의미를 새롭게 발굴해야 할 것이다.

          신채호의 소설은 근대로의 이행과 사상의 유입 등과 같은 내용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 신채호는 고전소설과 신소설이라는 두 양식을 모두 거부하며 소설이 지향해야 할 형식을 모색했다. 특히 신채호는 작가의 사상적 변화에 따라 소설의 내용과 형식이 급변해 하나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소설이라는 장르의 형성 과정과 유사하다면, 신채호 소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의 문학사적 가치를 재고하는 작업을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하늘｣이 규약을 위반하여 허구를 생성하는 방식과 허구를 통한 계몽을 구현하는 ‘동경의 형식’과 형식의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늘｣의 ‘序’는 두 가지 위반의 형상을 통해 사유의 실험을 단행하기 위한 ‘허구’를 창조한다. ‘허구’는 작가가 추구하는 이상적 가치를 공동체의 보편적인 소망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개되어야 할 공간이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형식이 ‘동경의 형식’이다. 동경의 형식은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집단의 이상을 담지한다.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아는 국가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정체성, 즉 집단적 정체성에 해당한다. ｢하늘｣이 허구를 생성하는 방식에는 근대적인 문학의 면모가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그 형식은 집단적 이상을 구현하는 주체를 향해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하늘｣은 근대적인 개인을 창조하는 근대 문학의 글쓰기 단계로까지는 이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야말로 근대계몽기의 소설로서의 ｢하늘｣의 특성과 문학사적 연속성을 담보할 텍스트로서의 ｢하늘｣의 가치를 드러내는 지점이다.

        

        
          
            초록
          
        

        
          Shin Chae-ho is one of the important writers in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Previous research has attempted to position Shin Chae-ho, either between Classic and Modern literature based on his literary aspects or Modern Enlightenment period when discourses had been emerged intensively. It is a questionable, however, to categorize his writings into the literary history, only because they are “between modern literature and non-modern literature, between literature and non-literature.” To meaningfully position Shin Chae-ho as a literary writer in the present and within the continuity of literary history,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literary achievements and significance of his novels. To reexamine the value of Shin Chae-ho’s novels, this study focuses on how “Kkum Haneul” creates fiction by violating conventions and implementing the "form of aspiration" and its effects to realize enlightenment through fiction.

          The preface of “Kkum Haneul” sets a fiction as a means of conducting experiment in thought, by using two ways of transgression. Fiction serves a space that is required to mediate to expand ideal values of author to the collective aspirations of community. According to Lukacs, the form of aspiration is necessary to embody the collective ideal required to reclaim the “lost nation.” The self that is formed in this process corresponds to a collective identity aimed at achieving the ideals of the nation. While the way “Kkum Haneul” generates fiction reflects aspects of modern literature, its form is ultimately directed toward realizing a collective ideal. In this regard, "Kkum Haneul" demonstrates that it did not progress to the writing stage of modern literature that creates a modern individual. This very aspect, however, reveals a feature of “Kkum Haneul” as of a Modern Enlightenment period novel and the value of “Kkum Haneul” as a text implying the continuity of literar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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